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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분석

이 안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어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그 정체성 형성은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행 영향을 받는지

밝히고,국제결혼이주민 자녀들이 정체성 정립과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이주민자녀들 사이에

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둘째,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보이는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외국인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 6명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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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하였다.같은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라 할지라도 이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삶

의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

녀들의 정체성을 필리핀과 한국 두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

였다.또한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을 사회 문화,사회조직,의미 있

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찾고자 하였다.이러한 분석의 틀을 기초로 연

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네 가지 유형의 다양

한 양상을 보였다.균형 지향형은 필리핀과 한국 문화를 오가며 두 문화의 균형점

을 찾으려 하고,주류문화 지향형은 필리핀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보다 더 한국인

이 되려는 지향이 강했다.또한 하위문화 우세형은 필리핀 문화나 한국의 대중문

화 등 소위 하위 문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일탈 위험형은 사회적

규범의 벽을 넘어 일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다.

둘째,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균형 지향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그 부모가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으나,모국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소극적

이었다.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또래 관계에

서 왕따 경험이 없었다.그리고 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나,경제적으로 어려

운 상황이었다.

주류문화 지향형은 균형 지향형처럼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되

었고,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으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소극적

이었다.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또래 관계에

서 왕따 경험이 없었다.균형 지향형과 달리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고,‘한

국인’의 외모와 차이가 적어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은 보이지 않았다.경제적으로

는 어렵지만,어머니가 통역사 일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하위문화 우세형은 균형 지향형,주류문화 우세형과 달리 이주민 부모가 심리

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다소 적극적이었다.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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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있었다.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고 있으

며,매스미디어에서 이주민에 대한 소개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

일탈 위험형은 하위문화 우세형과 마찬가지로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사회적으

로 불안정하고,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다

소 적극적이었다.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있었다.그리나 하위문화 우세형과 달리 필리핀 공동체에

그다지 자주 참여하지 않으며,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매스미디어에서 이

주민의 소개를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심리적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정책으

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

었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는 이주민

부모의 출신국가,외모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적 사회문화와 같은 거

시적 요인,한국인 부모 및 친척과의 교류,학교의 다문화교육 정책,이주민 공동

체 참여,매스미디어 등의 사회조직적 요인,그리고 이주민 자녀들의 부모,교사

및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 등 미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주제어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낙인,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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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화’의 물결은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키고,동시에 곳곳에 ‘경

쟁’을 조장하여 국가 간의 불균등한 발전과 빈부 격차를 증가시키고 있다.세계화

속에서 자본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이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개개인

들이 노동이주,혼인이주,전문직이주,가족이주 등 다양한 동기를 갖고 해외 이주

를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이와 관련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정책적으

로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여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그 결과 우리나

라에서 아시아지역 이주민 특히 아시아지역 결혼이주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1)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이주민은 211,458명으로 2010

년 181,671명에 비해 16.4% 증가하였고,성별로는 여성이 188,580명(89.2%)이다.

이들 이주민 여성의 국적은 중국이 56.6%,베트남이 22%,필리핀이 6.3%,일본이

5.2%,캄보디아가 2.3% 순이다.제주도인 경우에도 2011년 외국인주민이 8,499명

(제주전체 인구 1.5%)이고 그중 2,007명(제주외국인주민의 23.6%)이 결혼이주민

이며,1,580명(제주 외국인 주민의 18.6%)이 다문화가정자녀이다.결혼이주민 중

에는 중국 출신이 38.4% 베트남 출신이 27%이고,필리핀 출신이 14%이다.결혼

이주민 자녀들의 연령별 현황은 0～4세가 935명으로 외국인 자녀 중 59.2%를 차

지하여 가장 많았으며,5～9세는 329명으로 20.9%,10～14세는 216명으로 13.7%,

15～18세는 100명으로 6.3% 순이었다.결혼이주민 자녀의 분포로 보아 앞으로 학

교에서 이들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결혼이주민 자녀들을 타인으로만 보고 한국 사

람으로 수용하는데 인색하다.국내거주 외국인 통계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외국

인 주민현황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민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이민자’로,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혼인귀화자’로 분류된다.결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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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자녀들은 ‘외국인 주민’중 ‘외국계 주민 자녀’로 분류되고 외국인 부모,외국인

-한국인 부모,한국인부모 세 유형으로 나뉜다.또한 매스컴에서도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접근을 할 뿐이지 ‘우리’안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반면에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

거나 수용하지 않고,한국인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상호 모순적 경향을

띤다.결국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되 주류사회 안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이들이 ‘영원한 외국인’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이주민 혹은

이주민의 자녀가 ‘나는 외국에서 왔지만 한국인이다.’‘나의 부모는 외국에서 왔지

만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보다는 ‘나의 부모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일반 한국인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강요하는 셈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결혼이주민 자녀를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분류하고 다문화가

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너의 부모는 외국에서 왔지만 너는 한

국인이다.’라기 보다는 ‘너의 부모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다문화가정 학생

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가정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

면서 아내,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많다.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설동훈,2005)

한국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결혼이주민 자녀들은 가정 안

에서 어머니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접촉하고 습득하는데 편차가 있지만 최소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성장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양육 및 교육기관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이기에 앞서 다

문화가정의 자녀 혹은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불리고,남들과 구별되는 시선을

느끼며 자라게 된다.특히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한국인’과 ‘다문화가정 자녀’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

작한다.외국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재일한국인 청소년,미국 내 이주민 청소년

들이 정체성의 혼돈에 따라 가족 간의 갈등,학업부진 등의 학교 부적응,나아가

사회적 일탈 등을 초래하고 있다(이승훈,2006;김성주 외,2011).또한 우리나라에

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가족 자녀에 비하여 그들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배척당하는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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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학

업문제,교우관계에 문제를 갖고,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재우,2006;이창호,2008;남윤주,2009).이러한 결혼이주민자녀들의 정체성

혼돈을 방치한다면 이 아이들의 인격적 성장은 물론이고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도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

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이주민 자녀들에 대하여 선입관을 초래할 위험의 여지가 있

다.국제결혼자녀라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동

일한 조건의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 적응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다양한 사회,학교 및 가정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화나

가치는 선택하여 체화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문화나 가치는 배제하기 때문이

다.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한국

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거나,부모가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의 정체

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또한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같은 결혼이주민 자녀라

하더라도 이들의 두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같지만은 않다.자신이 처한 사회

적인 맥락과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다양성에 주목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어떤 다양

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그 정체성 형성은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 밝히고,국제결혼이주민 자녀들이 정체성 정립과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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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이주민 자녀들 사이에

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둘째,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3.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출신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

난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이다.이들 어머니의 종교는 천주교이고

또한 제주외국인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연구 결과를 제주지

역 모든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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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정체성의 개념과 유형

가.정체성의 개념

정체성(正體性)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미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存在)의 본질

을 깨닫는 성질(性質)또는 그러한 성질(性質)을 가진 독립적(獨立的)존재(存在)”

이며,궁극적으로 ‘그다움의 특징 및 의식’을 일컫는다.속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

가 정체성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정체성(ident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

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그것의 자기 자신’과 ‘참된 본디의

형체’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체성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이론적 발전과 실제 적용에 큰 공헌을

이룬 학자는 Erikson(1968)이다.그는 자아정체성(Ego-Identity)이란 “개인의 영

속성,단일성 또는 독자성,불변성이고,또 이러한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라 보아 자신의 통합성과 영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을 강조하였다.즉

자아 정체감이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언제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주체로 존재하며,새롭게 변화하는 체제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통합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이다.Erikson의 정의에 따른 자아 정체감의 핵심 요소는

안정성(Stability),연속성(Persistency),통합성(Integration)이다.

Erikson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자아정체감을 ‘객관적 정체감’

과 ‘주관적 정체감’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객관적 정체감은 심리사회적 정체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귀속의식에

기반을 둔다.예를 들어 아동은 또래집단에 소속되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가?’라는 의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데,이 과정에서 ‘객관적 정체감’이 발달되

게 된다.즉 객관적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학교,지역,국가,민족에의 귀속감으로

표현될 수 있다.개인이 가진 내적인 자아상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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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 통합되는 경우 객관적 정체감이 잘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차선(2000)은 주관적 정체감에 대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이 존재

에 대한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각하는 힘으로,주체적인 인식과 행동으로 자신의

자아를 통합해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이러한 주관적 정체감은 ‘한 인간으로

의 나’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송선진,

2007).이는 집단적 정체의식 속에서 자신은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희,2002).

정체성의 확립은 인간이 평생을 통해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인 것이다.정체성

이란 객체로서의 자아와 주체로서의 자아가 동일시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

으로 본다.특히 타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상상하게 된 객체로서의 자기

자신(객체로서의 자아)과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주체로서의 자아)을

맞추어가면서 형성하는 것이 정체성인 것이다(박아청,1995).

Erikson은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가정에서부터 개인이 접촉,확대되어 가는 사

회적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이는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정체성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

계 속에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끊임없는 구성과 재구성의 과정을 반복하

며 지속적으로 변해 감을 말해 주고 있다.

인간은 아래 〔그림 Ⅱ-1〕과 같이 인종,민족,문화,종교,성,연령,사회계층

(급),지역,직업,언어,성적 취향,장애 등의 측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

식한다.이러한 인식은 자신을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범주화할 것인지,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타인과의 관계를 선정하는 방식과 깊이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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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정체성의 여러 차원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이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위계적 위치에 있는

이질적인 언어,이질적인 문화적 유산,이질적인 외양 및 이질적인 역사 등 다수

이질적 요인에 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들다움의 특징 및 의식’이

라 규정한다(부향숙․김진한,2010).이에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민족,혼혈의 정체성을 이해하여야한다.

문화정체성은 인간이 어떤 특정 문화에 친근감을 느끼고 특정 삶의 방식을 선

호하는 것이다(ChoongRaiNho,2000을 신혜정,2007에서 재인용).성장과 발달

그리고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문화는 개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태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는 문화정체성만으로 형성

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이를 포괄하기 위해 혈연․지연을 공동으로 하는 자연

공동체인 동시에 그것에서 파생되는 문화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이기도한 민족

의 개념을 두고 이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정체성이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친근성과 자긍심을 말한다.민족 정체성은

개인이 민족적 상징과 자신들을 스스로 동일시하고 동시에 이를 타인으로부터 인

 나

인종
민족

문화

장애

연령

성

종교언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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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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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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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을 때와 ‘개인이나 집단의 그것들과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민족 집단에

의 소속감은 타인과 구별,대비를 통해 형성되나,민족 정체성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부분으로 어느 민족에 속해 있다는 소속의식이다(고

지영,2003).

민족 정체성이라 말할 때는 동질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민족적인 특성 -개성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민족적 차원에서 자기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어떤 민족

의 일원으로 생각하는가)-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전자는 혈통이나 문화

같은 객관적 지표들의 차이에서 본 것이며,후자는 개개인들의 소속의식으로 본

것이다.이 소속의식으로의 민족 정체성은 민족적 공동운명의식이나 동포애-애

국심 같은 본격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사상의 정서적 토대가 된다 할 수 있다.민

족적 결속과 통합의 동력으로의 민족 정체성은 전자보다는 그 후자적 의미로의

민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이지명,2000)할 수 있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심리적 귀속성의 근간

이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문화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바탕이다.그것은 성,계

급,지역,종교와 같은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적 기

반을 갖고 있다(Anthony,1991를 장미정,2002에서 재인용).

Rockquemore와 Laszloffy에 따르면 인종 범주와 혼혈 정체성이 사회적 구성물

이며,인종을 둘러싼 사회관계는 긴장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모든 혼혈(Mul

tiracial)아동은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대해 선택하고,그러한 선택에 대한 주변의

승인이나 거절 과정을 거쳐 자신의 중간적(in-between)지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

게 된다.”고 설명한다(RockquemoreandLaszloffy,2005:16을 김민정,2008에서

재인용).이 때 혼혈 아동의 정체성 발달 과정은 부모의 두 인종 정체성을 양끝으

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놓이는 것으로 파악되며,‘혼혈’정체성은 가족,

친척,또래집단,친구,이웃,학교 관계에서 타인으로 인정받거나 거절당하는 과정

을 통해 본인이 선택하여 형성되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혼혈 정체성을 또

한 기존 인종 범주를 ‘혼합’(blended)하는 방식 뿐 아니라 ‘초월’(transcendent)하

는 방식을 나타날 수 있다(김민정,2008).

또한 혼혈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에서 중요한 사회적 승인 및 거절 과정은 환경

적 요인과 생물학적 특징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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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모,확대가족,학교,친구,또래집단,이웃 등이 관련되며,생물학적 특징으

로는 외모(피부색,머리카락,눈모양 등)와 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Rockquemore

andLaszloffy,2005:132를 김민정,2008에서 재인용).

그런데,한국의 현실 속에서 인종정체성이나 문화정체성은 민족 또는 국민 이

라는 범주를 매개로 호환적으로 인식된다(김민정,2008).국제결혼이주민 자녀를

혼혈아라고 부르다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라 부른다 할지라도 인종적 차

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표현 속에는 ‘혼혈아’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고,다양하게 구성된 ‘한국인’의 일부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른 누군

가’로 분류한다.이는 결혼이주민 자녀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이라는 이유

로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인이기에

앞서 ‘혼혈아’혹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부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은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구성되고 끊임없

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므로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사회가 정체

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정체성의 가변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의 주류집단이 국

제결혼이주민 자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그에 대해 결혼이주민 자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정체성의 유형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두 문화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한쪽의 연구는 두 문화를 연속선상에서 놓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관심을 둔 반면,다른 한쪽의 연구는 두 문화에 대한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들의

태도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유형화한 연구들이 있다.

이주민 2세대의 정체성의 경우는 출신국과 이주국이 대등한 위치가 아닌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구분을 하

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가정의 2세대인 경우 부모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전제를 기본

으로 할 뿐 한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중에서도 출신국가,외모,사회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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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한 정체성의 다양성을 논의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본

다.

이주민 2세대의 정체성을 유형화한 Su′arez-Orozco(2004)에 따르면,이들의 정

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두 문화 갈등형(CoethnicIdentities)으로 주류 사회에 대하여 저항감을 가

지고 갈등한다.모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주류 사회의 경제활동이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주류 사회에서 주변화로 도시 빈민

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그리고 모

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들은 학교에서 중도이탈을 하거나,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또한 이들은 주류사회에 동조하는 사람을 비방하기도 한다.

둘째,주류문화 동조형(EthnicFlight)으로 주류사회에 동조하면서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역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과 차별 속에서 모

국의 문화를 부정하며 주류 사회의 문화를 택하게 된다.

셋째,두 문화 경계형(TransculturalIdentities)으로 부모의 전통과 새로운 문화

를 능동적으로 섞어 생활하게 된다.그 정체성은 단순한 두 문화를 포함하는 그

이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역시 예상할 수 있다.모국의 문화와 주류 문화의 문화

적 거리감이 클 때 정체성의 혼란이 더 크다.

다른 한편 한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정체성을 연구한 김민정(2008)은 국제

결혼 가족 자녀의 정체성을 ‘한국인 유형’,‘경계인 유형’,‘갈등형’으로 나누었다.

한국인 유형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정체화하는 경우와 자신이 한국인이어야 한

다는 강박을 띠는 경우가 구분되었다.부모(특히 어머니)로부터 혼혈을 강점이라

고,자신이 ‘혼혈’이기 때문에 특별한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배웠다.그렇지만 스

스로는 한국인으로 정체화하고 싶어한다.그리고 경계인 유형은 부모 양쪽으로

이중적 소속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또한 갈등형은 가족이 겪는 어려움

으로 인해 부모 양쪽의 소속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대개 소극적이고 조용

하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지내며,혼돈스런 감정을 가지곤 한다.그러나,이러

한 유형화는 정체성 형성의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 시도이며,같은

유형에서도 각기 다른 차원의 답변이 제시되며,성장하면서 또 환경이 변화하면

서 유형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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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정체성을 연구한 Dong,Gundlach,& Philips(2006)에 따르면 이주민

의 정체성은 출신국의 문화 가치와 이주국의 문화 가치를 둘 다 높게 동일시하는

이중문화정체성,이주국의 문화 가치를 높게 그리고 출신국의 문화 가치를 낮게

지니는 경우는 이주국 정체성,출신국의 문화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지만 이주국

의 문화 가치를 낮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신국의 정체성,출신국의 문화 가치

와 이주국의 문화가치를 모두 낮게 동일시하는 경우는 주변화 정체성 등으로 구

별된다(조민경 외,2010).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두 문화를 연속선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유형화시킨 경우는 없었다.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로 파생된 두

사회 집단 간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를 구분하여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유

형화하고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균형 지향형으로 주류 문화인 한국사회와 이주민 부모의 문화에 대한 소

속감의 차이를 근거로 두 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둘 다 강한 경우이다.

둘째,주류문화 지향형이다.주류문화에 동조하면서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이주민 부모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약하고,주류사회의 문화를 터득하고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하위문화 우세형이다.주류 사회인 한국사회의 문화를 터득하기 보다는

이주민 부모의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고 소속감이 강하며 그 문화 습득을 위

해 노력한다.

넷째,일탈 위험형이다.주류 사회의 문화나 이주민 부모의 문화에 관심이 없고

두 문화에 대한 소속감 모두 낮게 나타난다.사회 일탈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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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이주민 자녀의 특수성

가.부모의 국제결혼이주

전 지구적 차원의 급격한 사회변동 즉,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자

본,물류 및 정보의 국가 간 교류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 수의 증가

를 낳고 있다.이로 인해 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이주 근로자들이 증가하고,이들

중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이들 여성결혼이주자들은 전지구화

(globalization),이주(migration)현상 및 성(gender)으로부터 복합적인 영향 하에

놓여있다.가부장적 유교사회였던 한국사회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왔다.또한 1988년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은 우리사회에 결혼이주민 가정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시발점이 되

었다.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함께,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농

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른다.이러한 다양한 현상들로 인하여 대

한민국은 농어촌이나 산촌에서까지도 외국인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요인들이 되어왔다(서종남,2010).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결혼이주민이란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와 아직 국적

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이들 여성결혼이

주자들은 전지구적(역사적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자는 화교를 필두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새터민,그리고 국제결혼이주자 등)이나 한층 다양해진 다문화 가

정의 유형과 그 자녀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Ⅱ-1>과 같다.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시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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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유형 자녀 유형

국제결혼

가정

초혼

가정

한국 출신 母 +외국 출신 父의 자녀

한국 출신 父 +외국 출신 母의 자녀

이혼

가정
외국 출신 母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혼

가정

전처 소생의 한국 출신 자녀

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귀화)한 자녀(‘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외국 출생 자녀

한국 출생 자녀(무국적 자녀)

난민 가정 난민 가정 자녀

<표 Ⅱ-1>다문화 가정과 자녀의 유형

※ 출처 :오성배(2011).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정책적 지원방안.p.5.

교육부(2006)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나,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다문

화가정 자녀교육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로 동남

아지역 출신 외국인노동자와의 혼인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출생한 한국인 혈통의

자녀를 코시안(KOSIAN=KOREAN+ASIAN)으로 부르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으나,이들에게 별도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낙인(stigma)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이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교육부

(2006)는 이들을 ‘국제결혼가정 자녀(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명명하되 통상 ‘다

문화가정자녀’라 부르고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의미하며,한국사회에서도 국제

결혼이 보편화되었다.국제결혼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나,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장은애․최영,2010).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619건에 불과하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2011년 22,265건에 이르고 있다.외국인 여성의 출

신국은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태국,미국,몽골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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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한국의 결혼이민 현황

(단위 :건,%)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 2011

총 혼인건수 318,407304,877302,503308,598314,304330,634343,559327,715309,759326,104 329,087

외국인과의 혼인 14,52315,20224,775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34,235 29,762

(총 혼인 중
비중)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10.5) (9.0)

증 감 2,918 679 9,573 9,865 7,716 -3,597 -1,199 -1,356 -2,904 935 -4,473

증 감 률 25.1 4.7 63.0 39.8 22.3 -8.5 -3.1 -3.6 -8.0 2.8 -13.1

■한국남성+외국여성 9,68410,698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26,274 22,265

증 감 률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10.7 4.5 -15.3

■한국여성+외국남성 4,8394,5046,0259,53511,6379,0948,9808,0418,1587,961 7,497

증 감 률 3.8 -6.9 33.8 58.3 22.0-21.9 -1.3 -10.5 1.5 -2.4 -5.8

결혼 이민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자(2011.6월 현재)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11,458 22,878 188,580141,45418,561123,09369,8044,31765,487151,154 76,985 74,169

<표 Ⅱ-3>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단위 :명)

※출처 :통계청(2011).혼인통계.p.10.

201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

자 및 혼인귀화자는 211,458명으로,성별로는 여성이 188,580명으로 89.2%를 차지

하고 있으며,결혼 이주민의 자녀는 151,154명이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1).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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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2011 27,285 15.6 7,246 50.5 2,145 32.0 36,676 22.0

                                                                (단위 :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시행 2011.01.24)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결

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오희(2006)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 간 갈등문제를 부부간 의사소통과 갈등,남편과 시부모의 생활방식

차이에서 오는 문제,부부폭력,남편의 술,도박,외도 등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분

석하였다.또한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문제점으로 언어 습득과정에서의 문제,

학업과 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경제적 문제 등이 있음을 밝혔다.이 밖에 사회

활동의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이용의 어려움,사회적 인식의 문

제,국적에 관한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점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표Ⅱ-4>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재학 중인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는

36,676명으로 학교 급별 비율이 초등학교 74.4%,중학교 19.8%,고등학교 5.8%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현저히 높다.학령기 인구 중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가 차

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4>초․중․고 재학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현황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6-2010).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2011미발간

자료.p.3.오성배(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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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전체 100.0

<표 Ⅱ-5>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말하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한국에서 결혼이주민 가정의 부모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위에

서 언급한 결혼이주민 가정의 갈등문제를 감안할 때 이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혼돈과 불안감을 갖게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외국인 어머니와 생활함으로써 언어와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이거나 외국인 부모의 학습지원에 대한 결여,그리고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

등으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설동훈,2005;

조영달,2006;김재우,2006;이창호,2008;남윤주,2009).예컨대 설동훈(2005)은

그의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으며,따돌

림 이유는 <표 Ⅱ-5>와 같이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34.1%로 가장 높았다

고 보고하였다.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 분석 연구(이재분

외,2002)에 나타난 일반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 경험 비율 13.4%와 비교할 때

이들의 집단 따돌림 경험은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따돌림 당한

이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일반 아이들의 경우 따돌림의 가장 큰 이유가 ‘잘

난 척(29.4%)’을 했기 때문인 것과는 달리,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어머니의 출신국

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이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다분히 그들의 가

정과 부모에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출처 :설동훈 외(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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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재우(2006)는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정서

적․신체적 위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했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러한 경험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학생이 되거나,심한 경우 학업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창호(2008)

는 다문화가정 중학생들이 정체성,학업문제,학교생활,교우관계 등에 관한 연구

에서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

내는 걸 반기지 않았으며 일반 한국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

다고 보고하고 있다.남윤주(2009)는 다문화가족 아동은 일반가족 아동에 비해 낮

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들은 자신이 처한 가정이나 부모에 대해 문화적 충돌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이는 학업은 물론 생활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되어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말해 주

고 있다.

제주도인 경우에도 2011년 1월 기준으로 제주도내 결혼이주민 자녀는 1,580명

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러나 결혼이주민의 대다수가 가임층에 속하기 때문에 출

산에 따른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제주도인 경우 결혼이주민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영․유아층이 대다

수인 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제주 다문화가

정의 영․유아 중 597명(제주시 380명,서귀포시 217명)이 254개소의 보육시설에

서 보육 받고 있으며 한편 유치원 초․ 중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

자녀는 제주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 1일 기준으로 유치원 45명,초등

학교 280명,중학교 54명,고등학교 20명 총 399명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35%가

증가하였다.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및 부모의 출신국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이러

한 증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장과정에 있어 정체성의 혼란의 부분에 관

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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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계
국제결혼 가정

계
외국가정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418 399
45 280 54 20

19
4 13 2 0

11.28%70.18%13.53% 5.01% 21.05%68.42%10.53%0.00%

<표 Ⅱ-6>제주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출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다문화교육 지원계획.p.1.

출신국
학교급

중 국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미국 러시아 기타 합계

유 21 7 10 5 6 49

초 94 77 50 24 12 8 3 25 293

중 13 25 6 4 1 1 2 4 56

고 5 10 1 2 1 0 1 20

계 133 119 67 35 14 9 5 36 418

비율(%) 31.8 28.5 16.0 8.4 3.3 2.2 1.2 8.6 100.0

<표 Ⅱ-7>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출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다문화교육 지원계획.p.2.

나.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민 자녀

Parrillo(2010)에 따르면 소수자는 사전적의미로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

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수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배 집단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따라서 소수자라는 개념은 인종,민족,성(性),경

제력,연령,신체상의 장애,사상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을 때 쓰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이주노동자,다문화 가정 자녀가 이러한 소수자로서 우리사회에서

무관심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경시할 수 없다.어느 사회이건 주류집단이 존

재하고 각각의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갖고 있

다.소수자 집단의 주류 집단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회피(avoidance),일탈(dev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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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저항(defiance),수용(acceptance)이 있다.주류집단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처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역사적으로 차별관행들을 뒤로 하고 떠남으로써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회피를 통한 것이다.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수자들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을 자기들 집단들 속에서만 행하기도 한다.이는 주류 집단

의 적대적 행동으로부터 소수자 집단을 보호할 수 있으나,또한 배타성(clannishn

ess),비동화(nonassimilation)라는 비난을 촉진시킬 수 있다.그러나 경제적․법

적․정치적 권력의 부족으로 소수자 집단은 유일한 선택으로 회피를 택할 수 있

다.

또한 어떤 집단이 지속적으로 거부와 차별을 경험할 때,그 구성원 중 일부는

주류 사회와 일체감을 느낄 수 없거나 그 규범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사회

경제적 지위(socioeconomicladder)가 낮은 사람들은 -특히 괴롭힘 당하는 인종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다른 사람들은 일탈로 보지만 자신들은 온당하다고 여

기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가하는 압력에 대응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소수자 집단이 응집성이 강하고 경제적 혹은 정치적 힘이 증대하

고 있음을 안다면,그 구성원들은 불공평한 관습에 도전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연히 행동할 것이다.이는 저항의 형태로 소수자 집단은 차별에 도전함에 있

어서 그 사회에서 집단의 지위에 관해 강력한 태도를 취한다.

종종 소수자의 지도자나 지지자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많은 소수자들은 자신

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인다.집단의 일부는 미묘한 합리화로 그들의 결정을 정당

화시켜 매우 냉철하게 수용한다.개인의 안전이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그 상황

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자 집단의 대응 방식의 결과로 지속적인 불평등을 경험하는 소수자

집단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며 자신들로 하여금 운명

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한다.또한 편견과 차별의 관계는 순환하며 서로 영

속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은 가끔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주류 집단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성과 갈등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주변성(marginality)을 띠게 된다.이는 보통 소수자 집

단이 사회주류에 들어가고자 시도할 때 주변인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주류 집단의 문화적 양식을 내면화한다.그 과정에서 개인은 불명확한 지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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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더 이상 자기 집단 내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그들 자신과 자신의 행

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referencegroup)의 완전한 일원도 되지 못

한다.이는 성인이든 어린이든 간에 겪게 되는 갈등인 것이다.

결혼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두 세계 사이에 끼여 있음을 알게 된다.

가정에서의 아버지 문화와 어머니 문화의 다른 양육방식과 또한 학교와 다른 외

부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받게 되는 문화적 노출은 소속사회의 다른 아이들처

럼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또한 결혼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주류집단이 소수자

인 부모의 방식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자신의 배경 때문에 자신 또한 사회적으

로 거부당한다는 사실을 빨리 배운다.

이재분(2008)은 소수자 대상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으로써 다문화 교육은 이들

을 상대적으로 낙인시키게 되며 이들의 낮은 정체감 및 자아 존중으로 귀결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장한다.실제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들 중 다수가 일본인

이나 중국인이어서 실제로 외모상의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과 주변국이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나 학교에서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있다.그러므로 이들을 선별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대상으로 만드는 분리주의적 다문화교육이 이들을 도와주

기보다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자녀로 낙인찍는 사례가 많다.그러므로 이들을 재

낙인시키는 학교에서의 분리주의적 다문화 교육을 지양해야함을 제기하고 있다.

3.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가.선행연구의 개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유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와 둘째,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정체성의 발달을

꾀하고자한 연구가 있다.셋째,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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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첫째,유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박미경․엄정애(2007)를 들 수 있다.결혼

이민자 가정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한 곳을 참여 관찰하고,담당교

사 10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 분석 결과 언어발달의 양상은 구어 능력에 있

어서 언어적 미숙으로 침묵과 장문 단답이 보여 지고 있었고,문해 능력에 있어서

는 문해 활동을 기피하는가 하면 부모의 문자 학습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글자는

바르게 쓰지만 읽지는 못하는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질 높은 언어 중재

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또한,또래관계형성은 혼자서 놀이 하는가 하면 소극적

으로 친구를 따라다니고 있었고,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름’의

자원을 활용하여 친구가 되고 있었다.이들은 한국어 능력과 자신들의 성격에 따

라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관계 형성의 다양한 형태들은 나름대로 적응을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지만 그 자각의 정도와 형태는 다르게 나타

났다.외모가 다름에도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생활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을 당연히 한국인으로만 생각하는 형태가 있었다.한편,현재 살고 있는 한국

과 어머니 나라 모두를 자신들의 나라라고 인식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 나

라와 다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형태도 있었다.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한국인으로만 동화될 것을 강요하는 가정환경과 교

육은 향후 정체성 혼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의 발달 프로그램의 구안에 초점을 둔 연구로

권순희(2007),김석원(2008),부향숙․김진한(2010),권유미(2011)를 들 수 있다.

권순희(2007)는 결혼이주민 자녀인 경우 차별적인 교사의 대우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 동료나 선배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가

정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면 학생만의 상

담 지도가 아닌 부모와 가족을 상대로 한 상담 및 지도와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매결연 방법을 통한 가족단위 연계프로그램을 구안하여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

김석원(2008)은 ‘제3문화 아이들(TCK)의 정체성 분석과 교육적 대안 탐색’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성장기에 해외에서 거주한 TCK의 정체성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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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교육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급격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성장

기의 일정부분을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일명

‘제3문화의 아이(TheThirdCultureKids:TCK)'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데드워드(TedWard)는 이런 아이들이 21세기 시민의 원형

(phototype)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동화,1999를 김석원,2008에서 재인용).TCK

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는 자기인식과,세계화 시대에 자신들의 독특한 성

장기의 경험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또한 현재의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

한 애착심과 소속감이 부족하며,그들이 거주했던 국가,만났던 민족,외국계 학교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들이 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다.이에 TCK

와 관련한 한국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유지,

신장시키는 교육,TCK와 한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상생하는 교육,지역시민성

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필요로 함을 제기한다.

부향숙․김진한(2010)은 ‘미국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으로부터 조망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애 발달 이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을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발달 이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

문화적 상황의 배경을 인종 및 민족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 발

달 이론은 한국의 일반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이론과는 분리해서 독자적인 발달

이론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전 생애적인 관점,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

기한다.또한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자기규정,사회적인 규정,

그리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한데 의의가 있다.

권유미(2011)은 ‘다문화 학습 활동을 통한 문화 정체성의 발달’에서 3학년 여자

어린이 3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실행,반성 및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문화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

여 문화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프로그램 적용 결

과 학생의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상담 기법을 활용

하여 접근함으로써 개인과 가정에 대한 문화 정체감을 확인하여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어머니 나라 문화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고 직접 참여하는 문화

간 이해 학습 전략은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을 증가 시키고 다양한 문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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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흥미를 증가 시킬 수 있었다.다문화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의 문제점을

알고 세계 시민성을 도모하는 반 편견 학습을 통하여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의 참

여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이는 학습대상자의 구체적인 환경과 특색에 맞추어 프

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과,다문화 학습 활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정체감 탐

색에서 시작하여 가족,사회,국가 등 문화적 배경을 확대하면서 학습 경험을 조

직하고 적합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셋째,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로써 결혼이주민 자녀

의 귀속적 변수(외모,성,경제적요인,국적 등)에 주목한 경우다.

오성배(2005)는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코시안 (Kosian)은 코리안(Korean)과 아시안(Asian)이 합성하여 만들어진 신조어

이다.코시안은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아시아계 외국인의 결혼을 통하여 출생한 2

세를 일컫는다.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하

여 한국에서 출생․성장하는 한국국적의 자녀로 한정하여 정의한다(오성배,

2005).연구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코시안의 어머니,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심

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코시안 아동은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사회화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하였고,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입학 이전의 언어학습과 정체성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입학

이후에도 다른 아동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이었다.특히 언어학습능력의 부족은

정체성과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이와 별개로 외모의

특성 또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선진(2007)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에서 전라북도 초등학교 5,6학년 국제결혼자녀 86명과 일반아동 86명에 설문조

사 (박아청,2003;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척도이용)하였다.그 결과 국제결혼가

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미래 확신성,주도성,친밀성 항목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나서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또한 성별,나이,경제적

수준,외모의 차이,한국어 수준,따돌림 경험,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 중에서

외모의 차이와 한국어 수준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혜정(2007)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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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서울과 전라도의 다문화가정 자녀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다

문화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적인 특성(부모의 국적

과 학력,자녀의 연령과 성별,종교 등)과 언어적인 특성(연구대상자의 한국어 실

력,어머니나라의 언어실력,어머니의 영어실력,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등),이중

문화의 특성(이중 언어 사용,문화 참여,음악,영화,TV,음식,의복 등)을 살펴보

고,이러한 요인이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사회적지지,학교

적응,문화적응 스트레스 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연구 결과 어머

니의 국적과 자녀의 한국어 실력,사회적지지,학교 적응,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따라서 자아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자아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모의 차이와 한

국어 수준의 변인 외(송선진,2007)에 ‘사회적 지지,학교 적응,문화적응 스트레스

라는 사회적 변인을 추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

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즉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에는 사랑,존중,인정,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신혜정,2007).

다음은 결혼이주민 자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타자화,사회적 지지,학교적응,

문화적응)에 따른 정체성형성을 다룬 연구로 신혜정(2007),박미경․엄정애(2007),

심우엽(2009,2010),박나현(2011)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신혜정(2007)의 연구와 더불어 박미경․엄정애(2007)는 교사들

의 결혼이민자 가정유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오히려 더 편견을 만들고 차별시

키게 한다며 타자화에 대한 우려로 ‘지나친 도움’과 ‘지나친 배려’는 다문화 가정

의 아이로 하여금 더욱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므로 그냥 ‘한국아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시혜적 차원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

한 배려는 오히려 이들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심우엽(2009)은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에서 강원도 내 초

등학교 5,6학년 다문화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의 민족 관련 의식(단

일민족의식 및 민족정체성)과 정서적 특성(따돌림,우울증,자아존중감,공격성 및

사회적지지),교과 성적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분석 결과 일반아동은 단일 민족



- 25 -

사상이 강한 반면 다문화 아동은 한국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

고,사회적 지지,자존감이 낮은 반면 우울증은 높고,공격성향은 일반 아동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또한 교과별 성적은 개인차가 있어서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학생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단일 민족 및 민족정체성 관련 교육

의 필요성과 결혼이주민 자녀를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교사와 부모 대상의 사회

적 기술 및 사회적 지지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심우엽(2010)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서울과

강원도 4,6학년 718명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인종편견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

론인 발달론적 집단간이론(Developmentintergrouptheory)과 사회정체성 발달이

론(Socialidentitydevelopmenttheory)에 근거하여 단일민족 사고,자민족중심주

의,인종배제주의,다문화친구에 대한 개방성,자아 존중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조사하였다.발달론적 집단간이론은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갖는 편견

의 근원을 설명하려는 이론인 집단간이론(Intergrouptheory)이 발전된 것이다

(Bigler& Hughes,2009를 심우엽,2010에서 재인용).또한 집단간 이론은 사람들

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려하며,정체성은 집단정체성

에 근거하여 형성되는데 외집단(이질집단,outgroup)보다는 내집단(동질집단,

ingroup)에 근거하여 형성된다고 본다.그래서 내집단에 대하여는 동질감을 느끼

고 선호하며 외집단에 대하여는 이질감을 느끼고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또

한 내집단 선호도는 자존감(self-esteem)과도 관계가 있어서 가령 미국의 백인 아

동들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이 높다고 한다(Davis,

Leman,Barrett,2007를 심우엽,2010에서 재인용).조사 결과 많은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친구들을 낮게 평가하고,차별하고 있으며,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식하지 않

으며,단일민족 사고가 강한 것으로 밝혀졌고,이는 자민족중심주의,인종배제주

의,다문화친구에 대한 개방성,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나현(2011)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실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체성 형

성’에서 필리핀 어머니를 둔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2개월 간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관찰하였다.연구의 결과 사례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관심 추구와 외면’,‘표현력 부족과 소통 혼란’,‘소통의 노력과 선택적 반

응’을 보였고,또한 사례 아동은 ‘이방인’,‘유아’,‘잠재적 능력자’의 정체성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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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결혼이주민 가정 아동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지원은 결혼

이주민 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과 일반 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결혼

이주민 가정 아동의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논한 것으로,한 아동의 사례를 장기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구체

적인 예와 상황 맥락 속의 실체를 기술하고 원인을 분석하며,구체적인 지원 방안

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정체성 형성의 이론은 정체성이 불안정의 상태에서 안정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단계론적인 접근 방식과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맥락적 접근이 있다.

1)단계론적 접근

정체성에 대한 단계론적 접근에서는 정체성이 불안의 상태에서 안정성의 상태

로 발달한다고 가정한다(CarolaSu′arez-Orozco,2004).이는 Erikson(1968)의 관

점에서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정체성은 성인이 되어가는 작업이며,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자아정체성을 만들

려고 시도한다.또한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가정,학교,이웃,그리고 국가의 다

양한 사회적 환경들 간에 연속성이 있을 때 정체성은 덜 도전을 받는다.그러나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적 공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불연속성과 단절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청소년기동안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며 모든 젊은이는 민족 혹은

인종의 무의식의 단계에서 인종적 탐구의 단계로의 이행으로 가고 마침내 인종,

민족의 정체성 획득의 단계로 이동한다(Marcia,1966을 CarolaSu′arez-Orozco,

2004에서 재인용).또한 다른 이들은 정체성 형성의 과정은 선형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때마다 다른 이전 단계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나선형"임을 지적한다

(Parham,1989를 CarolaSu′arez-Orozco,20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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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맥락적 접근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사회맥락적 접근에서는 정체성이 사회맥락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고 본다.사회맥락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성취적 변수나 귀속적변

수인 요인에 따른 영향 요인이 다름을 알 수 있다.

Su′arez-Orozco(2000)는 정체성 형성이 단순히 개인이 안정적인 정체성을 달

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며,오히려 그것은

유동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적 맥락은 정체성의 형성을 예측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정체성을 주어진(Ascribed)정체성과 획득한

(Achived)정체성으로 나누는데 주어진 정체성은 동료들에 의해 ‘당신은 우리집단

의 구성원이다.’혹은 지배문화의 구성원에 의해 ‘당신은 저 집단의 구성원이다.’라

고 부과한 결과이다.또한 획득한 정체성은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이다.’라고 하

는 한 개인이 어떤 소속감을 갖는 정도이다.Su′arez-Orozco(2000)에 의하면

Goffman의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은 주어진(Ascribed)정체성으로 자아정체성

은 획득한(Achived)정체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Goffman(1963)은 정체성을 ‘사회적 정체성(SocialIdentity),개인적 정체성

(PersonalIdentity),자아 정체성(EgoIdentity)’으로 구분하였다.그는 ‘낯선 사람

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가 첫 모습을 보고 그가 속한 범주와 속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개념을 알 수 있으며,이 때의 속성은 직업과

같은 사회구조적 속성뿐 아니라 정직함과 같은 개인적 속성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한다.개인적 정체성이

란 단정적 정표 혹은 정체성 푯말-한 번에 한 인물만이 적합하며,과거에 적합했

던 인물은 현재도 적합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특성-과 이 푯말을 통해 개인에게

부착되는 생애사 항목들의 고유한 조합만을 의미한다.결국 개인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모든 타인과 구별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또한 자아 정

체성이란 자신의 상황,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의 결과로 얻게 된 연속

성과 특질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자아정체감은 무엇보다 문제의 정체성

을 가진 개인의 필연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이고 성찰적인 문제이다.즉 정체성을

일차적으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고,개인적 측면은 다시 객관적

측면(개인적 정체성)과 주관적 측면 (자아정체성)으로 나누어 개념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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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 정체성의 구분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

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Goffman이 구분한 정체성 각각

의 개념을 서술하면,개인적 정체성은 정체성의 객관적인 면으로서 ‘개인이 타인

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의 조합’이라 할 수 있고,사회적 정체성은 ‘특정 개인의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 속성 등에 대하여 사회-예를 들면 집단 내의 사람들-이

부여한 정체성’이다.그리고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타인의 태도 등

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결혼이주민

자녀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적 정체성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외모적

차이가 있으며,언어 사용에 있어 미숙하다.이러한 요인으로 자신이 속한 학교나

사회,공동체에서 ‘다른 존재’나 ‘약자’로 보여져 고정관념,차별,편견,낙인을 갖

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고,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의 영

향으로 아동이 자신에 대한 감정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박나현,2011).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모,성,

경제적 요인,국적 등의 귀속적 변수(오성배,2005;송성진,2007;신혜정,2007)와

타자화,사회적 지지,학교 적응,문화 적응 등의 성취적 변수(신혜정,2007;박미

경․엄정애,2007;심우엽,2009,2010;박나현,2011)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성취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민정(2008)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민족정체성 형성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초국가적 양육경험,학교에서 인지되는

방식,한국 내 아버지(이주민)의 위치와 차별 경험 등을 제시하였다.

Su′arez-Orozco(2004)는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주어질 뿐 아니라 구성되어 감

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형성 요인으로 문화적 접촉,문화 활동의 참여,이주민 문

화에 대한 수용,이주민 문화에 대한 주류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포용정도,사회

적 상호작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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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분석의 틀

국제결혼자녀의 정체성을 연구한 김민정(2008)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족 자녀의

정체성은 ‘한국인 유형’,‘경계인 유형’,‘갈등형’으로 유형화되었다.이렇게 정체성

을 일차원의 연속선상의 관점에서 유형화하는 것의 장점은 주류문화에 대한 접근

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그러나 정체성의 다양성이 단지 주류 문화의 적응의

정도의 차이로만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출신국가의

어머니를 둔 자녀들 사이의 정체성의 다양성에 보려하기에 정체성을 이차원에서

유형화 시키고자한다.주류문화의 참여와 비주류문화의 참여라는 두 개의 척도에

서 두 문화를 좀 더 대등하게 놓고,사실상 특정한 정체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

더라도 특정한 정체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류하는 장점이 있다.그

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척도를 가지고 한국사회의 적응방식이 역동적이고

다양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보이는 정체성을 살펴

보기 위해 제주외국인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 6명을 관찰․면담하였다.같은 필

리핀계 이주민 자녀라 할지라도 이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을 필리

핀과 한국 두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 다음 <표 Ⅲ-1>과 같이 유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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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강 약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

(학교)

강 균형 지향형 주류문화 지향형

약 하위문화 우세형 일탈 위험형

<표 Ⅲ-1>두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에 따른 정체성 유형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

한 경우를 ‘균형 지향형’이라 하고,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은 약하나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경우를 ‘주류문화 지향형’이라고 하였

다.그리고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강하나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경우를 ‘하위문화 우세형’이라 하고,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경우를 ‘일탈 위험형’이

라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사회맥락적

접근을 하여 분석하고자한다.왜냐하면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정체성의 형성이 객관적인 것보다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능성이 있고,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획득한 정체성인 경우 행위자의 능동적 참여와 일반인이 이주민 자녀에 대한 태

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민 자녀가 정체

성의 형성에 있어서 타자화나 사회적 지지,학교적응,문화적응의 요인이 작용한

다고 보고 있다(신혜정,2007;박미경․엄정애,2007;심우엽,2009,2010;박나현,

2011).그리고 부향숙․김진한(2010)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관하여 자기

규정,사회적인 규정,그리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을 사회 문화,사회조직,의

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

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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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사회적 집합의식

         

사회조직 ￭ 가족,학교,사회단체(자조모임),매스미디어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 부모-자녀,교사-학생,또래간

         

개인 ￭ 정체성

〔그림 Ⅲ-1〕 결혼이주민 자녀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사회문화란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집합의식을 가리키며 사회조직은

이주민의 생활환경으로써 가족,학교,사회단체(이주민 자조모임 포함)및 매스

미디어 등을 가리킨다.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란 부모-자녀,교사-학생,

또래 집단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사회문화는 사회조직과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동시에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조직 나아가 사회문화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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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을 택하게

된 것은 중국,일본,몽골 등의 동북아시아권의 문화는 한국 문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동북아지역에서 온 결혼이주민의 자녀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이 다른 지역의 경우보다는 덜하고,피부색을 보더라도 크

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타자화의 경험 역시 적다.‘타자화’란 소수집단의 정체성

형성 혹은 현실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수집단의 일상 경험에서 우

러나는 지식은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항상 주류집단의 시각

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 스스로를 이해해야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양정혜,

2007을 황라경,2009에서 재인용).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는 한국의 문화와 거리가

크며,피부색으로 인한 타자화의 경험 역시 크다.그래서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

녀의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도 혼돈의 정도가 큼을 예견할 수 있다.

제주지역을 선정한 것은 결혼이주민 자녀의 삶의 기반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이라는 범위보다 제주라는 현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

문이다(김민호․오성배,2011).제주인 경우 전통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다.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이 섬으로 이주해온 육지 사람을 비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육지 것’이란 단어가 있듯이,‘이방인’‘육지사람’에 대한 차

별의 시선이 팽배해 있다.이러한 사회맥락적 조건하에서 정체성의 도전감이 클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민이 아닌 이들의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주민인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경제적 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을 뿐이다.이들은 성공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갖고 한국을 찾았다.반면에 그들의 2세대인 이주민 자녀들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시선을 받으며 태어났고,어머니만큼 모국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민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

은 결혼이주민의 문화화 과정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전경수,2008).이 가운데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부딪히게 되는 정체성의 혼돈이나 갈등은 결혼이주민의 경

우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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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름 연령 학년 성별 모출신국가 교육기관

1 강주영 11 초등학교 4학년 남 필리핀 A초등학교

2 이현지 11 초등학교 4학년 여 〃 B초등학교

3 강준서 12 초등학교 5학년 남 〃 A초등학교

4 홍연재 13 초등학교 6학년 여 〃 C초등학교

5 이희정 13 초등학교 6학년 여 〃 B초등학교

6 박예빈 13 중학교 1학년 여 〃 D여자중학교

<표 Ⅲ-2>연구 참여자 (2012.3월 기준 )

연구자는 접근이 용이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 참여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제주지역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하나인 제주외국인쉼터에

오는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하였다.제주외국인쉼터

는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 위원회가 2007년 4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제주도에 거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적응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연구 참여자들은 제

주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매주 제주외국인쉼터 놀이교실에서 고등학생들

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놀이,학습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연구

참여자의 명단은 <표 Ⅲ-2>와 같다.

※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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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2011년 9월 28일부터 2012년 4월 29일까지

7개월에 걸쳐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제주외국인쉼터의 놀

이 교실에서 참여관찰과 면담을 하였다.주로 아동들과의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

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때론 별도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참여자의 개인

성향이나 표현정도에 따라 친밀감을 형성하여가며 알아가는 데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또한 필요에 따라 참여자의 담임선생님과의 전화 상담 및 어머니와의 면

담을 갖기도 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료를 정리하고,통합,범주

화 시켜 의미를 분석하였다.우선,1차 분석으로 연구 참여자별,일자별 분류를 하

고 각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을 찾고 대략 네 가지로 분류했으나,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드러낼 사회적 요인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그래

서 그 이후에 몇 차례 추가적인 관찰과 추가적인 면담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해

석을 보완하였다.이를 토대로 동일한 범주끼리 분류하였고,각 범주에 포함된 사

례를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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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본 연구에서 살펴 본 6명의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한국 문화

와 필리핀 문화 양쪽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나 주류 사회인 한국 문화에 비해

필리핀 문화를 동일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장애와 갈등을 보였다.특히 학교에

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희정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조심스럽다.학교에

서는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다문화관련 조사를 하여 희정이에게 본의 아니게 질

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거부반응

이 있다.예민한 사항이다.”

(2011.11.01이희정 담임)

“학교 선생님이 너를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니?”라고 물은데 대해,예빈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

다.‘‘고 응답했다.나아가 “나만 잘해주는 것도 차별이다.똑같이 잘 해주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2011.09.25박예빈)

하지만 6명의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이주민 공

동체와 한국 사회의 소속감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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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균형 지향형:“친구들 모두와 친하게 지내요.”

이 유형의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두 문화의 경계선 상에서 어느 한쪽에도 속하

지 않고,양쪽 문화를 오간다.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호칭에 매우 부정적이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또한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도

자주 나오며 필리핀 이주민 자녀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1.이희정의 경우

“운동도 잘해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4기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그야말로 보통의 한국의 어린이이다.”(2010.12이희정 4학년

담임교사의 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0.12월 발간 다우렁 여는 세상에서 인

용)

(학교생활에서 힘든 점은 없니?)

“그런 것 없어요.친구들 모두 다 친하게 지내는데요.” (2011.11.06이희정)

#2.이현지의 경우

“현지는 언니 및 다른 국제결혼가족 자녀들 및 연구자와 함께 한국의 전통놀

이인 ‘공기놀이’를 하였고,제주외국인쉼터에서 친교의 시간이 끝날 무렵 부모로

부터 받은 필리핀 과자(돼지껍질의 모양과 향이 남)를 맛있게 먹었다.”

(2011.09.25연구자 관찰)

“봉사자 언니들에서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변해

가는 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먼저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하는 일을 보기가 드

물었는데,자기의 학교 이야기에 대하여 언니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같

았다.” (2011.11.06연구자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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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류문화 지향형:“나는 00성당 복사단원이에요.”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필리핀과 한국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

가는 데 갈등을 경험하나 가능한 한 한국인이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강주영의 경우

“5살까지 필리핀에서 살았다고 들었는데,학과목 중에서 영어는 약간 취약하

고 다른 공부는 중간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교우관계는 원만한 편이며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3학년 초에 엄마가 필리핀임을 공

개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 본인에게 물어보니 싫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어떻

게 도와줄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다문화 멘토링 간에 주영이

에게 한국의 문화를 주영이에게 알리기보다는 ‘필리핀의 문화를 알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싶어 주영이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가끔 엄마와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과제도 주고 말이죠.필리핀의 문화나 생활 등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엄마의 도움을 얻어 과제를 해오는 등의 학습을 해가면서 점차 필리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해 알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음

악수업시간에 필리핀 음악 중에 주영이가 알고 있는 음악이 나오게 되어 주영이

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이라며 좋아하는(뽐내는)듯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

다.친구들보다 무언가 더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는지 학급에서도 자신의 엄

마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2011.12.01강주영 담임 전화상담)

천주교 제주교구가 주최하는 성소주일 및 세계 이민의 날 행사에 엄마와 여동

생은 필리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반면에 필리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연동성당 복사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였다.이들의 필리핀 공동체 참여

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2.04.29연구자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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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위문화 우세형:“장래 희망은 연예인요.”

이 유형의 결혼이주민 자녀는 한국문화와 필리핀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

을 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을 느끼고 있다.학교 공부 등 한국 사회의 적응에 실패

하고,교육외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자 한다.동시에 필리핀어와 필

리핀 문화에 익숙한 편이고 필리핀 이주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며 비슷한 처지의

이주민 자녀들과 동료의식을 느끼고자 한다.

#4.강준서의 경우

“학급에서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아동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다문화가정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합니다.그러나 반 친구들과의 어울

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점심시간에도 멀리 떨어진 다른 반 친구 (다문

화가정 아동)를 찾아가 놀곤 했습니다.“ (2011.11.03강준서 담임)

“학교생활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며 친구들과의 교류에 있어 비적극적이

었다.반에 거친 아동이 많이 있어서 눈에 드러나는 왕따 정도는 아니지만 상호

교류에 어려움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또한 준서 자체도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에 있어서도 스스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적은 듯하였다.부모님께도 약간 과장되

게 학교생활을 이야기하여 일반 친구들 사이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 관

해서도 부모님이 신경을 쓰시게 하는 듯하다.”

(2012.03.06강준서 4학년 담임과 전화상담)

#5.홍연재의 경우

“노래나 연예인,의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이고,연예인 기질이 많아 보인다.

춤과 노래에 능통하다.그러나,공부는 우리 반에서 최하성적이다.심각한 학습

결손으로 앞으로 걱정이 된다.” (2011.12.01홍연재 담임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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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언니들과 아주 친근한 관계를 보이며 장난을 친다.장래 희망은 연예인이

라면서 같이 데려온 친구(동네언니)와 핸드폰을 켜놓고서 자신의 춤 솜씨를 보인

다.희정이랑 연재가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장난을 하며 서로 가까운 사

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2.01.15연구자 관찰)

홍연재는 엄마하고 필리핀 사투리어로 이야기를 한다.필리핀공동체 자조모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필리핀에 상당부분 체류 경험이 많아서,필리핀 문화에

아주 익숙한 편이다.외모 상 두드러지는 차이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고,낮은 학

업성취로 점점 주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02.05연구자 관찰)

“필리핀에 갔을 때 외삼촌한테 몰래 담배 피워 봤어요.그리고 남자친구도 전

에 인터넷으로 사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부방에서 연하 남자 친구를 만났어

요.”

(2012.02.26홍연재)

“학교 친구들은 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란 것을 아니?그리고 너를 달리 대

하지는 않니?”라는 질문에 “친구들한테 차별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적이 있으며,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한다. (2012.02.26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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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탈 위험형:“술 마시고 담배 펴 봤어요.”

이 유형의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의 벽을 넘

어서서 간혹 일탈의 형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가고 있었다.

#6.박예빈의 경우

“아마 예빈이에게는 지금이 가장 학교생활에 있어서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잦은 전학이 있어서,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학교에서는 심한 왕따

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12.01박예빈담임)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엄마한테 허락받았는데요.친구 오빠가 술 마시러 오라

고 해서 00중학교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펴 봤어요.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2012.02.06박예빈)

경제적인 어려움,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에 서툰 어머니와의 생활은 그 자녀가

사회에 적응해 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엄마가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말을 안 배우려 해요.학부모 설문지

(만족도 조사)할 때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몰라 어렵워요.또 학교에서 설문지를 안

해 가서 혼나기도 해요.“

(2011.10.02박예빈)

또한 보통의 아동과 다른 가정환경에 놓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

경험을 갖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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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외모 상에서 다른 아이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학업성적도 반에서

하수준이면서 특히 국어,수학에 약하다.학교를 옮겨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도 예빈이가 올해 제일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다.학기 초에 몇몇 친구들에

게 따돌림을 당한 일이 있어서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나섰다.다행히도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밝고 쾌활하

게 지내는 것 같다.”

(2011.12.01박예빈 담임)

한편 예빈이는 필리핀 문화와의 접촉이나 제주지역 필리핀 공동체에 대한 참여

도 소극적이다.

“엄마가 필리핀 음식 해 주는 것이 싫다.”

(2011.10.02박예빈)

“예빈이는 삼위일체 성당에서 개최된 성소 주일 및 세계 이민의 날 행사에 엄

마와 함께 참석했으나 미사 중에 미리 정해진 다문화가정 자리에 앉지 않고,연

재와 함께 성당 뒷자리에 따로 앉았다.미사가 지루해서 그럴 수 도 있겠지만 같

은 또래의 희정이는 다문화가정 자리에 앉은 것과 대조된다.예빈이는 자신이 다

문화가정 자녀,필리핀 공동체 구성원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

다.”

(2012.04.29연구자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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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분석의 틀에 따라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 작용

1)이주민 부모와의 관계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양상이 부모의 심리적 안정,부

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주민 자녀의 필리핀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 정도 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는 이 같은 이

주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가)부모의 심리적 안정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서 이주민 부모의 한국 사회정착에 따른 이주

민으로서,부모로서의 정체성 정립과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일탈 위험’이나 ‘하

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이는 이주민 자녀들은 ‘균형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

의 정체성을 보이는 이주민 자녀들보다 그 부모의 심리적 불안정이 더욱 컸다.예

빈이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사망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삶의 의욕이 저하됨

을 보여준다.예빈이 어머니는 자녀의 필리핀어 학습에 대한 요구,한국 음식 조

리에 대한 요구,취업과 노동에 대한 요구 등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자녀

에 대한 뒷바라지가 크게 부족했다.그 결과 예빈이의 경우 ‘일탈위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연재 어머니의 경우 남편이 선원으로서 10일 내지 15일간 집을 비

우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게다가 한국어도 서툴러 한

국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부족한 편이다.사춘기에 접어든 예빈이와 연재

는 이 같은 어머니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어머니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히려

비주류 하위 문화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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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균형지향 주류문화 지향 하위문화 우세 일탈 위험

부모의 심리적 안정 안정 안정 불안정 불안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관심 관심 무관심 무관심

부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 무관심 무관심 관심 관심

(나)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이는 모성애의 표현 정도는 부모에 따라 다르다.

Erikson(1980)에 따르면 청소년기 이전 심리 사회적 발달 과업인 신뢰감,자율성,

주도성,근면성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인 정체성 형

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뒤따른다.그만큼 영유아 및 아동기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하다.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의 부모를 제주외국인쉼터에서 관찰한 결과와 이주민 자녀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이주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가 자녀의 정체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다.‘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

은 ‘하위문화 우세’나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아이들에 비해 엄마로 부터 충

분한 관심과 애정표현을 받고 있는 편이다.

(다)부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필리핀을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다.그러나,어머니 나라

의 언어인 필리핀어 습득과 필리핀 문화에 대한 관심 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필리핀어(따갈로그어)

구사능력이 극히 저조한 반면 하위문화 우세나 일탈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

은 필리핀어를 약간이나마 사용할 수 있었다.특히 필리핀의 체류 경험이 있었던

연재는 어머니와 필리핀어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필리핀어 구사에 능숙했다.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이주민 부모와의 관계와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이주민 부모와의 관계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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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이주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달랐다.‘하위문

화 우세형’이나 ‘일탈 위험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균형 지향

형’이나 ‘주류문화 지향형’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에 비해 그 부모들이 심리적,사

회적으로 불안정했고,자녀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반면에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 대해서는 다소 적극성을 보였다.

2)담임교사와의 관계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학업성취,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심리

적 지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이 같은 차이가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결혼이주민 자녀의 학업 성취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학습보조자로서 이주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특히,‘하위문화 우세’와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이는 이주민 자녀들

의 학업성취는 거의 반에서 하위성적인 반면 ‘균형 지향’,‘주류문화 우세’의 정체

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중간 혹은 그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다.곧 학

교에서의 학업성취의 정도가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민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는 자아개념 및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나아가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낮은 학업성취의 원인을 이주민 부모와 연관시

킬 경우 자신이 필리핀의 인종 및 문화와 연계되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은

폐하려는 경향을 띨 것이다.이는 곧 정체성 혼돈으로 이어진다.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모르잖아요.그래서 큰아빠가 학원을 소개해주셔서 다니

는데,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학교에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학원에

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힘들어요.”

(2011.10.23박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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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반에서 최하성적이다.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은 아주

심하다.유일하게 영어과목만 중하의 성적을 보인다.”

(2011.11.06홍연재 담임)

“학교에서 미술이나 체육은 좋은데 국어랑 사회는 너무 힘들어요.무슨 말인

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2011.12.01이현지)

“수학과 국어과의 학습 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다.어휘수준이 1,2학년아동 수

준이어서 학습을 또래집단들의 이해수준보다는 다소 떨어지나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주면 곧잘 따라하곤 한다.수학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가르

치면 이해를 하기도 한다.”

(2011.12.01이현지 담임)

(나)결혼이주민 자녀의 지적,정서적,사회적 수준에 대한 교사의 기대

교사들의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에 대한 기대는 같지 않았다.교

사들은 이주민 자녀들의 지적,정서적,사회적 수준에 대해 대체로 낮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그말리온 이펙트(PygmalionEffect)연구결과가 시

사하듯이,교사의 기대 수준은 학생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결혼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혼돈은 교사의 기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균형 지향'과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일탈 위험'

이나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에 비해 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를

받고 있다.

“희정이는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활달한 성격으로 몸으로 하

는 거친 운동을 좋아한다.소규모 학교여서 그런지 남자 친구들과 축구하는 모습

도 자주 보인다.학교 성적도 중간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수학 과목을 좋아하

고 흥미있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12.01이희정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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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아동 명단 통보를 받고서 준서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임을 알게 되었다.준서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며

친구들과의 교류에 있어 비적극적이다.성품은 착하나 과제 등에 불성실한 면을

보이고 있다.”

(2012.03.06강준서 담임)

(다)‘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지지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결혼이주민 자녀에 대해 ‘다문화업무’로써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단지 행정적 처리에 그치지 않고 교사에 따라 이주민 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균형 지향’과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교사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이주민 자녀가 학교에서 ‘다문

화가정 자녀’라 불리며,일반 아동들과 구별되기 쉬운 상황에서,담임교사들은 다

문화가정이란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이주민 자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긍

정적 강화를 함으로써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태도

를 가지고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었다.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사업의 일

환으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그 결과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라는 낙인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곧 상징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학교

에서의 ‘다문화가정’이라는 언어 사용의 빈도,정도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낙인은 결혼이주민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소극적

인 태도를 갖게 하였다.연구 참여자의 이주민 부모 대부분이 담임선생님들과 대

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또한 자녀들이 혹여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

에 아이들로 하여금 방어의 벽을 쌓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넌 우리와 다르다.’는 입장에

서 문화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문화교육과 ‘너도 우리와 같다.’라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다문화교육은 다르기 때문이다.

“희정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조심스럽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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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 중간 중간 하위 하위

교사의 기대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교사의 심리적 지지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에서는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다문화관련 조사를 하여 희정이에게 본의 아니게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거부반

응이 있다.예민한 사항이다.”

(2011.11.01이희정 담임)

“3학년 초에 엄마가 필리핀임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 본인에게 물어

보니 싫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멘토링 시간에 주영이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보다는 ‘필리핀의

문화를 알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싶어 주영이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주고 말이죠.”

(2011.12.01강주영 담임)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담임교사와의 관계와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

를 정리하면 <표 Ⅳ-2>와 같다.

<표 Ⅳ-2>교사의 기대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담임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달랐다.‘균형 지향형’과 ‘주류문화 지향형’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에 있어 중간 정

도의 성적을 받고 있으며,교사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기대를 받고 교사의 심리적

지지를 경험한 반면에 ‘하위문화 우세형’이나 ‘일탈 위험형’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

에 있어서 하위의 성적을 받고 있으며 교사의 기대 역시 부정적이며 심리적 지지



- 48 -

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3)또래들과의 관계

‘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학교에서 두드러진

왕따 경험이 없었던 반면 ‘하위문화 우세’와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

은 왕따 경험이 분명했다.이와 관련 왕따 경험을 했던 ‘하위문화 우세’,‘일탈 위

험’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균형 지향’혹은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과는 달리 학교에서 비주류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흡연,쌍욕하기,이성친구

교제 등의 행태를 보였다.

(친구들이 많이 있니?)

“친구 많이 없어요.제가 3학년 때에요.들통이 나버렸어요.애들이 내가 다문

화가정인 걸 알고요.막 놀리고요.놀아주지도 않았어요.그 때 저보고 친구들이

‘몽골놈’1)이라고 놀렸어요.”

(2011.10.23강준서)

“아마 예빈이에게는 지금이 가장 학교생활에 있어서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잦은 전학이 있어서,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학교에서는 심한 왕따

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12.01박예빈 담임)

“학교 친구들은 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란 것을 아니?그리고 너를 달리 대

하지는 않니?”

“친구들한테 차별받은 적이 있어요.”

(2012.02.26홍연재)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또래와의 관계와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를 정

1) 제주도에서 가장 심한 욕은 "몽골놈의 새끼"라고 한다.고려시대 몽골족이 탐라총관부를 세워

제주도를 지배하면서 약탈을 자행했다.그 이후로 '몽골놈의 새끼'는 제주도에서 가장 심한 욕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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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관계 왕따경험 없음 왕따경험 없음 왕따경험 있음 왕따경험 있음

리하면 <표 Ⅳ-3>과 같다.

<표 Ⅳ-3>또래 관계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또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달

랐다.‘하위문화 우세’나 ‘일탈 위험’의 아이들은 ‘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의

아이들과 달리 왕따 경험이 있었다.

나.사회조직

1)가정생활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아버지 문화와 어머니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중 문화 속에

서 생활한다.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정생활에서 주류 문화로 대표되는 아버지

문화와 비주류 문화인 어머니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결혼이주

민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어

머니와의 상호작용보다 적었다.하지만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아버지 및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양상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주민 자녀들

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주영이의 경우,아버지 및 친척들과의 교

류가 아주 활발하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아버지 형제가 많아요.큰 아빠는 부산에 사시고,작은 아빠는 전주에 살고

계세요.고모는 둘 있는데 둘째 고모가 더 좋아요.거기 가면 우리랑 놀 사촌들

이 있거든요.그리고 저는 할머니,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할머니가 용돈을 많

이 주시거든요.근데 아빠는 무서워요.공부하라고 매일 말하고,조금만 잘못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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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화내세요.“

(2012.02.26강주영)

다음으로 ‘균형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희정이의 경우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

을 보인 주영이 보다 아버지 및 아버지 친척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그만큼 아버지로 대표되는 주류문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어머니

문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아버지 문화와 어머니 문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시에 고모가 살고 있어요.근데 잘 몰라요.일 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사촌들이 나이도 아주 많아요.그리고 거기 가도 말도 거의 하지 않아요.이름도

잘 모르고,길거리에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2012.02.26이희정)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연재의 경우,아버지와 다정다감하게 지내며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도 적지 않으나 아버지가 직업상의 이유로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집에 오기에 본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아버지문화로 대표되는 주류문화

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또래의 사촌언니들과의 교류에서 청소년 하위문

화에 쉽게 젖어 들었다.

“작은 아빠는 일본에 계시고요.고모는 저희랑 가까운 한림에 살고 계세요.고

모네는 사촌언니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언니들 자식이 나랑 또래에요.같이 놀러

도 가고,자주 집으로 놀러가기도 해요.저한테도 잘해 주세요.“

(2012.02.26홍연재)

끝으로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예빈이의 경우 아버지가 안계시고,친척들

과 연락을 하고 지내기는 하지만 친척들의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

을 벗어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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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빠도 계시고 작은 아빠도 계세요.고모들은 전부 육지에 살고 계시고요.

저한테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큰 아빠가 저보고 공부 못

한다고 무시하는 말을 해서 전에 많이 운 적이 있어요.엄마하고도 사이가 안 좋

고 그래요.고모들도 선물도 사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잔소리를 많이 해

서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2012.02.26박예빈)

2)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정책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등이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한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멘

토링사업,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방과후 지원,그리고 많은 다문화행사를

하고 있다.이 가운데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본인의 선택의지와는 무관하게 ‘다문

화가정’의 아동으로 분류되어 학교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그래서,이들

에게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낙인이 뒤따르고 있다.이는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주

로 사춘기를 겪게 되는 시기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많은 혼돈을

낳고 있다.‘한국인’이기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불리면서 일반학생들로부터

이방인으로 분리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자신감을 잃고 있다.그만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벽을 쌓고 자신

을 누군가에게 노출하기를 두려워하며 숨기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또한 자신

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친구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문화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다른 반

친구하고만 어울리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이 너를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니?”라고 물은데 대해,예빈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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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했다.나아가 “나만 잘해주는 것도 차별이다.똑같이 잘 해주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2011.09.25박예빈)

"희정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조심스럽다.학교에

서는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다문화관련 조사를 하여 희정이에게 본의 아니게 질

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거부반응

이 있다.예민한 사항이다."

(2011.11.01이희정 담임)

"반에 거친 아동이 많이 있어서 눈에 드러나는 왕따 정도는 아니지만 상호교

류에 어려움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또한 준서 자체도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스스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적은 듯하다.자신의 부모님께도 학교생활에

대하여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 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부모

님이 신경을 쓰시게 하는 듯하다.스스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임을 밝히고,다문

화행사에 다녀온 것에 대하여 이야기도 자주 하곤 한다."

(2012.03.06강준서 담임 전화상담)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학교생활의 성공적 적응과 관계없이

정체성의 혼돈을 보이는 데에는 이 같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낙인이 크게 작용하

고 있는 셈이다.

3)이주민공동체 참여

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는 같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매주 성당에서 만나 필

리핀 이주민 모임에 참석한다.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는 필리핀 출신

이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삼삼오오 모이는 일종의 친목모임의 형식도 있고,필콤

제주(FilCom-Jeju)처럼 정관과 조직을 갖춘 공식적 모임도 있다.또한 ‘제주외국

인쉼터’의 필리핀 이주민 모임처럼 필리핀계 이주민과 여타 국가 출신의 이주민

그리고 한국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필리핀 이주민과 외부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 53 -

않은 경우도 있다.여기서 말하는 이주민 공동체란 ‘제주외국인쉼터’를 가리킨다.

이 모임에서 이주민 자녀들은 필리핀 언어와 문화를 접한다.또한 다른 필리핀 이

주민과 그 자녀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해야하

는 상황에 직면한다.물론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수년간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참

여하지 않는 다른 필리핀 이주민 자녀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서 필리핀 문화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균형 지향과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주류문화 우세나 일탈위

험의 정체성을 보이는 이주민 자녀보다 제주외국인쉼터의 모임에 보다 자주 참여

한다.다시 말해 이들의 필리핀 문화의 접촉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제주외국인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영어미사,무료진료,친교의 시

간,아이들 돌봄 교실 등의 일상적 사업과 봄,여름,가을 제주지역 야외 나들이

그리고 부활과 성탄 축제 등의 행사가 있다.이 중에서 영어미사,특히 필리핀어

로 바치는 주님의 기도,친교 시간에 맛보는 필리핀 음식과 과자 그리고 뜻을 제

대로 알아듣기 어려운 필리핀어와 그 대화의 분위기 등은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에게 필리핀 문화,이주문화에 대한 간접 체험의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하

였다. (2011.01.08연구자)

4)매스미디어

오늘 날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결혼이

주민 자녀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닮은 이들을 쉽게 접하곤 한다.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태도는 각양각색이었다.자신들의 모습이 화

제 거리가 되어 TV에 나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심리적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연재의 경우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

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하고,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스

미디어의 모습에 반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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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아버지 및 친척과의 교류) 적음 활발 적음 적음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정책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이주민 공동체 참여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매스미디어(이주민 소개에 대한 태도) - - 부정적 우호적

“TV에 우리 같은 다문화가정의 모습이 나오면 그냥 짜증이 나요,왜 TV에 그

런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정말 싫어요.” (2012.02.06홍연재)

  

반면에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지닌 예빈이는 예상과 달리 매스미디어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기도 하

였다.학교나 필리핀 공동체,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소외감을 느꼈는데 그나마 매

스미디어를 통해 어려운 처지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삶의 희

망을 붙잡고 있었다.

“가끔 TV인간극장 같은데 우리 같은 다문화가정의 모습이 나오면 마음이 따

뜻해져요.우리 집처럼 힘든 사람들 모습도 나와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나도 열

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2012.03.06박예빈)

매스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삶은 한국인으로

서 한국어를 잘하고,한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습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한

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느냐로 비춰주고 있었다.이 속에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주류 문화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동화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다.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가정생활,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정책,이

주민 공동체 참여,매스미디어 등 사회조직과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Ⅳ-4>와 같다.

<표 Ⅳ-4>사회조직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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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정책으로 학교

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자신들의

부모가 이주민이고 인종이나 민족,문화가 다름을 인정하나,자신 역시 한국 사회

에서 일반 학생들과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류되는 데 대해 당혹해 하고 불

안해했다.특히 이주민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나 저학년 때와 비교해 고

학년이 되면서 이 같은 당혹감과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하지만 이주민 자녀들은

아버지 및 아버지 친족들과의 교류,필리핀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이주민 자녀 또

래들 간 동료의식을 느끼고 나아가 한국인 봉사자 언니,누나들과 상호 교류하며

학교에서의 차별과 심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다.‘균형 지향’과 ‘하위문화 우세’

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주류문화 지향’과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

인 자녀들보다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 자주 참여하였다.반면에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았고,아버지의 자녀에 대

한 통제력도 강했다.매스미디어에 대한 태도는 각양각색으로 무관심한 경우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그리고 심리적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다.사회문화

1)‘한국인’외모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곧,자신의 인종적,민족적 특

성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특히,피부색

이나 얼굴 생김새,골격 등을 놓고 한국인과 다르다는 눈짓을 받고 자라면서 자신

의 정체성에 혼돈을 맞이한다.이 때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한 경우 정체성의 혼돈

은 부분적으로 덜할 수 있다.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의 자녀들인 경우 피부색

이 정체성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피부색이 한국인과 유사한 이주민 자녀는 주류

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과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 자녀들은 균

형지향이나 하위문화 우세 혹은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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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상으로 눈에 띄어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임을 알 수 있었다.”

(2011.12.01홍연재 담임)

“다문화가정의 자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다문화가정 관련조사가 있어서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외모 상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011.12.01강주영 담임)

“처음 외모 상에서 다른 아이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2011.12.01박예빈 담임)

2)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태도

경제적인 능력은 떳떳한 가족구성원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필수조건이다.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가 어떤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지는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특히,이주

민 어머니가 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그 자녀의

자존감을 커진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어머니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이들은 현재

무직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통역사 일을 하고 있다.전반적으로 이주민 자녀의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간주할 만한 직업은 못된다.그만큼 이

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서 자신이 주류 사회의 어엿한 한 구성원일 수 있는지

에 대한 의심을 남겨놓고 있다.

3)출신국가에 대한 평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그 외국인의 출신 국가의 경제적인 역량과 서

구화의 정도,피부색 등에 따라 다르다.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 출신 국가는 한

국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는 동남아 지역의 필리핀이다.따라서,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에서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낮은 평가가 정체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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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외모에 대한 인식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태도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출신국가에 대한 평가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성에서 어머니 국가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한국인’외모에 대한 인식,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태도,출신국가에 대한 평가 등의 사회문화와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

를 정리하면 <표 Ⅳ-5>와 같다.

<표 Ⅳ-5>사회문화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자신의 피부색이 ‘한국인’의 외모와 차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한국인’으로 선택되어 한국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거나 ‘다문

화 아이’로서 한국인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서 배제되고 있었다.또한 이주민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아이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남편과 사별해 정부보

조금을 받고 딸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있는가 하면,남편의 농사일을 돕거

나 이주민센터에서 통역사로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론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나 필리핀 부모로

부터 태어난 아이들 모두를 무시하는 태도가 존재하기에,필리핀계 이주민 자녀

들은 이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을 사회 문화,사회조직,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균형 지향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그 부모가 심리적,사회적으로 안

정되었고,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으나,모국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소극적이

었다.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없었다.그리고 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나,경제적으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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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다.

주류문화 지향형은 균형 지향형처럼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되

었고,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으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소극적

이었다.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또래 관계에

서 왕따 경험이 없었다.균형 지향형과 달리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고,‘한

국인’의 외모와 차이가 적어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은 보이지 않았다.경제적으로

는 어렵지만,어머니가 통역사일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하위문화 우세형은 균형 지향형,주류문화 우세형과 달리 이주민 부모가 심리

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다소 적극적이었다.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있었다.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고 있으

며,매스미디어에서 이주민에 대한 소개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

일탈 위험형은 하위문화 우세형과 마찬가지로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사회적으

로 불안정하고,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다

소 적극적이었다.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있었다.그리나 하위문화 우세형과 달리 필리핀 공동체에

그다지 자주 참여하지 않으며,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매스미디어에서 이

주민의 소개를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심리적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정책으

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

었다.



- 59 -

Ⅴ.논의 및 결론

1.논의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그리고 정체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특히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 간에 정체성의 차이가 나타

난다면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는 개인의 정체성의 발

달방법을 모색하거나.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속적 변인에 의한 정체성 형성과 관

련 연구,또한 사회적 변인․사회맥락적 상황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한 연구 등이 있다.그러나 같은 출신국가 이주민

자녀들 간 정체성의 차이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이 사회적 맥락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그리하여 ‘다문화가정’혹은 ‘필리

핀계 결혼이주민’이라는 호칭으로 그에 포함된 사람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간주

하는 정책적,학문적 관행을 넘어서고자 했다.곧 이주민자녀의 정체성이 인종이

나 민족 등 집단적 변인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주외국인쉼터 놀이교실에 참여하는 6명의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

이주민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실시했고,이주민 부모

및 담임 교사와의 면담도 병행하였다.참여 관찰 및 면담 결과를 일차적으로 정리

하면서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한국사회와 필리핀공동

체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에 따라 ‘균형 지향형,’‘주류문화 지향형,’‘하위문화 우세

형,’‘일탈 위험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 했다.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

들의 정체성의 차이가 무엇보다 소속감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네 가지 유형을 근거로 이차적으로 6명의 아동의 관찰 및 면담 결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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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예상했던 대로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균형 지향형은 필리핀과 한국 두 문화의 경계선 상에서 정체성의 갈등을 보이

나,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고 양쪽 문화를 오가며 두 문화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체성 유형이다.주류문화 지향형은 필리핀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

성을 정립해 나가는데 갈등을 경험하긴 마찬가지나,보다 더 한국인이 되려는 지

향이 강하다.하위문화 우세형은 한국 문화와 필리핀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

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을 느끼며,필리핀 문화나 한국의 대중문화 등 소위

하위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경향이 있다.일탈 위험형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갈등이 보다 심화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의 벽을 넘어 일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네 가지 정체성 유형은 현재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양상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긴 했으나,이들이 추후 가정,학교 및 지역사회 등

사회적 삶의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나 필리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달라지면

정체성 유형도 그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일탈 위험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가 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면 ‘하위문화 우세형’

의 정체성으로 변하고,이후 한국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감 역시 보다 강화된다면

‘균형 지향형’의 정체성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요컨대 네 가지 유형

의 정체성은 현재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발견적 가치를

지닐 뿐이지,향후 이들의 정체성의 발달 과정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는 이들이

처한 사회문화,사회조직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거꾸로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나

아가 사회조직 및 사회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연구결과 이주

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는 부모,교사 및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

용,가정생활․학교의 다문화 정책․이주민 공동체 참여 및 매스미디어 등의 사

회조직,나아가 우리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집합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이주

민 자녀에 대한 참여관찰 및 면담 결과를 근거로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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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크

게 달랐다.‘하위문화 우세형’이나 ‘일탈 위험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균형 지향형’이나 ‘주류문화 지향형’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에 비해 그 부모

들이 심리적,사회적으로 불안정했고,자녀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이었다.반면에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 대해서는 다소 적극성을 보였

다.담임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균형 지향형’과 ‘주류문화 지향형’의 아이들은 교사

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기대를 받고 교사의 심리적 지지를 경험한 반면에 ‘하위문

화 우세형’이나 ‘일탈 위험형’의 아이들은 교사의 기대 역시 부정적이었다.또래들

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다.‘하위문화 우세’나 ‘일탈 위험’의 아이들은 ‘균형 지향’이

나 ‘주류문화 우세’의 아이들과 달리 왕따 경험이 있었다.

둘째,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정책으

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자

신들의 부모가 이주민이고 인종이나 민족,문화가 다름을 인정하나,자신 역시 한

국 사회에서 일반 학생들과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류되는 데 대해 당혹해

하고 불안해했다.특히 이주민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나 저학년 때와 비

교해 고학년이 되면서 이 같은 당혹감과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하지만 이주민 자

녀들은 아버지 및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필리핀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이주민

자녀 또래들 간 동료의식을 느끼고 나아가 한국인 봉사자 언니,누나들과 상호 교

류하며 학교에서의 차별과 심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다.‘균형 지향’과 ‘하위문

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주류문화 지향’과 ‘일탈 위험’의 정체

성을 보인 자녀들보다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 자주 참여하였다.반면에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았고,아버지의 자

녀에 대한 통제력도 강했다.

셋째,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 사회문화로 인

해 이주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인종적,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하거나,거꾸로 한국사회의 차별 사회문화에 불만을 품고

하위문화 속에서 문화적 저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같은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

들이지만 차별의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고,그만큼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다른 경

로를 밟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어떤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는 짙은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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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부로 ‘한국인’의 외모와 뚜렷이 구분되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

순혈주의와 단일 민족주의의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피부색의 정도

에 따라 ‘한국인’으로 선택되어 한국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거나 ‘다문화 아이’

로서 한국인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서 배제되어야 했다.이주민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 역시 아이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남편과 사별해 정부보조금을 받고

딸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있는가 하면,남편의 농사일을 돕거나 이주민센

터에서 통역사로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론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필리핀을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못사는

나라’로 간주하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나 필리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 모

두를 무시하는 태도가 존재하기에,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이등시민’의 정체

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이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사회조직 나

아가 사회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두어야 했다.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중 일부분 밖에 적용하

지 못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사회조직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관련 하위 변

수 중에는 거의 모든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동일하게 영

향력을 미친 반면에 어떤 변수들은 이주민 자녀들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에 차

이가 있었다.곧 이주민의 출신국가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학교의 일방적인 ‘다문화가정’정책 등은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반면에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이주민의 가

정생활,이주민 공동체 참여,매스미디어의 영향,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

작용 등은 이주민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본 논문의 분석의 틀에서 설정한 정체성 형성 관련 사회적 요인의 작동

원리가 동일하지 않았다.달리 말해 학교의 다문화 정책이나 한국사회의 이주민

의 출신국가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교 수준의 이주민 자녀들이

대응하기에 힘들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이주민 자녀들이 나이를 먹

고 주체적 역량이 강화된다면 학교의 다문화 정책이나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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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국제이주,특히 아시아지역의 국제이주의 증가 속에서 한국에서도 결혼이주민

가정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하지만 우리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해 충분

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은 ‘다문화가정’‘영원한 외국인’

등으로 타자화되고 있다.결혼이주민 자녀들 역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는 게 순

탄하지만 않는 상황이다.하지만 결혼이주민 가정의 상황에 따라 그 자녀들의 정

체성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같은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이면서

도 어떤 자녀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덜한 반면에 어떤 이주민 자녀들은 정체성 정립에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혼돈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정립에 일조하는 기초자료 제공에 그

의의를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문제는 단지 사춘기라는 인간발달의 어느 특

정한 시기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국제결혼이주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맥

락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교육적 과제라는 점이다.부모,교사 및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가정생활․학교정책․이주민 공동체 및 매스미디어 등

의 사회조직,그리고 사회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

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정체성 형성에는 이주민 부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적 사회문화,국가

의 정책 등 거시적 요인과 함께 이주민 자녀와 부모,교사 및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주민 자

녀의 정체성 문제는 단지 ‘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주민 자녀들과 상호작용

하는 부모,또래 학생,학교 교사 및 국가 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다.주류사회 구

성원들이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니지 않는다면,이주민 자녀들 역시 정체성 형성

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셋째,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교사의 다문화적 감수성과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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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교사는 단지 인종이나 민족,문화 등 국제이주에 의해 나타난 정체성 문제만

이 아니라,종교,성,연령,계층,지역 등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차원의 정

체성 문제를 문화의 역동성을 전제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키워

야 할 것이다.

넷째,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를 소수자로 간주하고 학교에서도 적

극적 배려 차원(affirmativeaction)의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결과적으로

는 이들을 ‘다문화가정’으로 낙인하여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주민의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접근하고 이주민 개인의 선택권을 배제함으

로서 '정체성의 폭력'문제를 초래하였다.소수자로서 이주민을 위한 교육에서도

사회 적응을 강조할 뿐 문화적 주체로서 정체성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결국

다문화교육을 한다면서 반(反)다문화적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다문화교육에서

결혼이주민 가정의 자율성,나아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하

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그만큼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도

미국식의 다문화주의의 틀을 넘어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이

념(Abdallah-Pretceille,1999;2012)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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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toelucidatewhatdiversefeaturestheidentity

ofFilipinomarriagemigrants'childreninJejuIslandtakeon,andto

investigatebywhatsocialfactortheformationoftheidentityisaffected,and

toprovidebasicinformationwhichisnecessaryforthemtobuildtheiridentity

andtomakepoliticalsupportinrelationtoit.

 

Concreteresearchquestionsareasfollowstoachievetheaimofthisstudy.

  Firstly, what differences the identity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Island display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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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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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ly, what social factors are which have affected the formation of 

diverse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Island? 

Theoreticalfoundationswereestablishedbyexaminingprecedentstudiesof

theidentityofmarriagemigrants'childreninordertosolvethesequestions,

and6elementarystudentsinJejuforeignershelterwereobservedand

interviewedsoastoinvestigateidentitiesofFilipinomarriagemigrants'

childreninJejuregion.WeassumedthatalthoughtheywerethesameFilipino

marriagemigrants'children,theiridentitieswouldvaryindiverseconditions

oflifeandbasedonthis,weclassifiedtheidentitiesofFilipinomarriage

migrants'childreninJejuregiondependingonlevelsoftheirsenseof

belongingtotwosocietiesofPhilippineandKorea.Inaddition,wetriedtofind

factorsofbuildingtheiridentitiesfromtheirinteractionwithsocialculture,

socialstructure,andsignificantothers.Resultsstudiedbasedonthis

frameworkforanalysisareasfollows:

Firstly,theidentitiesofFilipinomarriagemigrants'childreninJejuregion

werecharacteristicoffourtypes.Thoseinabalance-orientedtypetriedto

keepthemselvesbalancedbetweentwoculturesamongPhilippineandKorean

cultures,andthoseinamainstreamculture-orientedtypehadstrongerwillto

becomeKoreansbetweenPhilippineandKoreancultures.Inaddition,

subculture-orientedtypetriedtofindtheiridentityinsocallsubculture

including Philippine culture or Korean pop culture etc.,and a

deviant-dangeroustypetriedtowinrecognitionthroughdeviationbeyondthe

allofsocialnorms.

Secondly,socialfactorsaffectingtheformationofthediverseidentitiesof

Filipinomarriagemigrants'childreninJejuregionareasfollows:

Migrants'childrenwhohadtheiridentityofthebalance-orientedtypehad

theirparentswhowerestabilizedpsychologicallyandsocially,andtheywere

veryinterestedintheirchildrenaswell,buttheyhadpassiveattitudes

towardstheirchildren'slearningtheirmothertongueornativeculture.

Besides,theirchildrenwerereceivingpositiveexpectationsandsupport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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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homeroomteachersandhadnoexperienceofbeingbulliedintheirpeer

relationships.AndtheyoftenparticipatedinthePhilippinecommunity,butthey

wereinfinanciallyembarrassedsituations.

Forthemainstream culture-orientedtype,theirmigrantparentswere

stabilizedpsychologicallyandsociallylikethebalance-orientedtype,andtheir

parentswereveryinterestedintheirchildrenbuttheyhadpassiveattitudes

towardslearningtheirparents'languageorculture.Inaddition,theywere

receivingpositiveexpectationsandpsychologicalsupportfromtheirhomeroom

teachersandhadnoexperienceofbeingbulliedintheirpeerrelationships.

Unlikethebalance-orientedtype,theyhadmuchinteractionwiththeirfathers'

relatives,andthere'snoconflictarisingfromtheirskincolorsincetheyhad

lessdifferenceinphysicalappearanceover‘Koreans’.Althoughtheywere

financiallydisadvantaged,theirfamilyhadthesociallyacknowledged

professionsincetheirmotherswereworkingasinterpreters.

Forthesubculture-orientedtype,theirmigrantparentswereinstable

psychologicallyandsociallyunlikethebalance-orientedtypeandthe

mainstreamculture-orientedtypeandwereindifferenttotheirchildren.But

theirchildrenweresomewhatactiveaboutlearningtheirmigrantparents'

languageorculture.Inaddition,theywerenotreceivingexpectationsand

psychologicalsupportfromtheirhomeroomteachers,andtheyhadexperience

ofbeingbulliesintheirpeerrelationships.Theywereoften participatingin

thePhilippinecommunity,andwerethinkingnegativelyaboutthewayof

introducingimmigrantsinmassmedia.

Forthedeviantanddangeroustype,theirimmigrantparentswereinstable

psychologicallyandsociallylikethesubculture-orientedtype,andwere

indifferenttotheirchildrenbuttheyweresomewhatactiveaboutlearningtheir

parents'languageorculture.Additionally,theywerenotreceivingexpectations

andpsychologicalsupportfrom theirhomeroomteachers,andhadexperience

ofbeingbulliedfrom theirpeerrelationships.However,unlik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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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ulture-orientedtype,theydidnotveryoftenparticipateinthePhilippine

community,andtheywereinfinanciallydifficultsituationsandtheywere

comfortedpsychologicallywatchingintroductionofimmigrantsinmassmedia

andcomparingthem withtheirlives.

AndallthechildrenofFilipinomarriagemigrants'childreninJejuregion

wererespondingnegativelytothefactthattheywerecalledas'childrenof

multiculturalfamilies'inschoolduetothegovernmentunilateralpolicyfor

migrants.

Asmentionedabove,fortheformationoftheidentitiesofthechildrenof

Filipinomarriagemigrants'childreninJejuregion,complexfactorswere

workingincludingmacroscopicfactorssuchasdiscriminatorysocialcultureof

migrantparents'nationality,physicalappearance,social/economicstatusetc.,

socialstructuralfactorssuchassocialexchangebetweentheirKoreanparents

andrelatives,multiculturaleducationpolicyofschool,participationinthe

migrantcommunityandmassmediaandsoforth,andmicroscopicfactors

includinginteractionwithsignificantotherssuchasmigrantchildren'sparents,

teachersandpeersetc.

Key words: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Stigma,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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